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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릭양 에이전시에서 보내드리는 2004년 12월 마지막 주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 문의는 아래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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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7일 오픈한 저희 에릭양 에이전시 홈페이지는 출판인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정확한 도서정보와 함께 해외출판가 동향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www.ericyangagency.co.kr
==== 차례 ====

<영미권 성인>

FICTION   

1. THE IVY CHRONICLES(아이비 연대기) by Karen Quinn 

2. CHORE WHORE(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 by Heather H. Howard

NON-FICTION   

1. MARRIAGE, A HISTORY(역사 속의 결혼) by Stephanie Coontz  

2. HOW TO LOVE THE JOB YOU HATE(하기 싫은 일을 사랑하는 방법) by Jane Boucher 

3. POWERFUL PROPOSALS(강력한 기획서) by David G. Paul & Terry R. Bacon

4. THE NEW WORKFORCE(새로운 노동력) by Harriet Hankin 

5. NATURAL-BORN INTUITION(선천적 직관력 기르기) by Lauren Thibodeau

6. WHY THE BOTTOM LINE ISN’T!(사람과 조직을 통한 가치 구축) by Ulrich & Smallwood

7. ADD-FRIENDLY WAYS TO ORGANIZE YOUR LIFE(주의결핍 장애 - 인생을 조직하는 우호적인 방법) by Kolberg & Nadeau 

8. THE WISDOM OF SOLITUDE(고독의 지혜) by Jane Dobisz 

9. JACK -THE GREAT SEDUCER(최고의 매력남 잭 니콜슨) by Edward Douglas 

10. CRY FROM THE DEEP(깊은 바닷속 절망의 흐느낌) by Ramsey Flynn

<영미권 아동>

NON-FICTION   

1. SHORT HISTORIES OF HUMANITY 시리즈(쉽게 배우는 인류의 역사) by Sylvie Baussier(1-5권)/Rolande Causse(6권)/Marie-Agnes Combesque(7권)

2. WILD SCIENCE(야생동물학자의 생활) by Victoria Miles

<독일어권>
NON-FICTION 
 
1. UND DANACH?(죽음.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by Eva Gesine Baur & Wilhelm Schmid Bode

<일본어권>

NON-FICTION     

1. 30歳からの成長戦略 「ほんとうの仕事術」を学ぼう(30세부터의 성장 전략, 「진정한 일의 기술)배우기)  by 山本真司 (야마모토 신쥬) 

2. 希望という贈りもの(희망이라고 하는 선물) by 三宮麻由子 (산노미야 마유꼬) 

3. やさしい人(상냥한 사람) by 加藤諦三(카토 타이죠) 
4. ゆらゆらガラス玉(하늘하늘 유리구슬) by George Alucard (조르쥬 아르카드)글 / おおつか さおり (오쯔카사오리 )그림 

5. マツダはなぜ、よみがえったのか?( 마쯔다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by 宮本 喜一 (미야모토 요시카즈)
<중국어권>

FICTION 
1. 吻醒我(키스로 날 깨워줘) by 郁雨君
1. NON-FICTION 
2. 西藏行知书(티베트 기행) by 曹凤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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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Satisfaction for the 21st Century

“Jane Boucher hits the bull's-eye!”
Ken Blanchard, author One Minute Manager



원제   : THE IVY CHRONICLES

가제   : 아이비 연대기 
저자   : Karen Quinn 

출판사 : Viking

분량   : 448페이지

출간일 : 2005년 1월 출간 예정(검토 가능)

장르   : 소설

고액 연봉에 두 딸을 사립학교에 보내며 잘 나가던 아이비 에임즈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희생되고 이혼까지 하게 된다. 자신의 자리를 새로 차지한 경쟁자의 아내가 남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당장 자신과 딸의 생계와 양육비를 벌어야 할 처지에 놓인 그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 그리고 유치원 입학 서비스 회사를 차려 맨하탄의 부잣집 자녀들을, 들어가기가 최고로 어렵다는 뉴욕 최고의 유치원에 보내는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한다. 어린 아이조차 원하는 유치원에 다니려면 이력서가 필요한 이 거꾸로 된 세상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시작했던 한 여인의 일이 삶의 재발견과 기대치 못한 로맨스로 이어진다.

아이비는 소득에 따라 자존심이 결정되는 맨하탄의 최고 부자들을 고객으로 맞게 된다. 그 중에는 아들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라면 FDA에 거금이라도 바칠 의사가 있는 언론사 거물 릴리를 비롯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긁어모으는 사립학교 교사와 결혼해 자녀우선 입학의 특혜를 받으려 하는 마피아 두목 오마 커처,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딸을 유치원 입학시험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가장 혐오스런 고객 스투, 입양아이자 장애자, 그리고 흑인이라는 세 가지 다양성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모든 학교들이 탐내는 아이의 레스비언 부모 윌로우와 타이니 등이 있다.

<Think Perils>, <I Don’t Know How She Does It>, <Barney>를 합쳐 놓은 것 같은 이 소설을 읽으며 독자들은 완전한 공감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에 고개를 저을 것이다. 우리가 속한 세계이면서도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요지경 속을 재미있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책에서 독자들은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재미에 웃음을 터뜨릴 것이다. 

최근 워너브라더스 사에서 “The Ivy Chronicles”를 캐더린 제타 존스 주연의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저자 소개>

뉴욕에 거주하는 수백 가정을 고객으로 사립, 공립, 유치원의 입학과정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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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CHORE WHORE 

가제   :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

저자   : Heather H. Howard

출판사 : HarperEntertainment

분량   : 304 페이지

출간일 : 2005년 4월 출간 예정(검토 가능)

장르   : 소설

할리우드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저자가 유명 스타의 조수이며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사는 여자 주인공의 눈을 통해 신랄하게 꼬집는 세상 이야기.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사기당했다. 욕먹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화풀이 대상이 되고 놀림감이 되었다. 그들은 내 맘을 상하게 하고 강탈했으며 눈물가스를 뿌리기까지 했다. 나는 그들에게 잔인하게 짓밟혔다.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산더미처럼 많은 일을 처리했다. 나는 굽실거렸고 그들은 내 발에 소변을, 그리고 얼굴에는 침을 뱉었다. 유명스타의 조수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잡일이나 하는 시녀보다 더한 신세였다.’
거의 15년 동안 한꺼번에 20명이 넘는 스타들을 위해 일하고도 제대로 된 감사의 말조차 받지 못한 코키 브라운은 마침내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돈 많은 아티스트들을 위해 독특한 선물을 찾아주는 일도 지겹고 그들을 대신하여 수천 통의 카드를 부치는 일에도 진력이 났다. 까다로운 식성을 가진 10명의 스타들 각각에 맞는 복잡한 식단을 갑자기 준비하는 것도 이골이 났다.

평범하게 처리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초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10살짜리 아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버릇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서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코키는 마침내 자기 중심적인 스타들을 수 년 동안 보살펴온 재치와 재능을 발휘해 탈출계획을 고안해낸다. 자신의 인생과 소중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저자 소개>

20년 동안 할리우드의 최고 유명 스타들의 개인 조수로 일해온 경험이 있는 Heather H. Howard는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인 이 책을 통해 유명세를 이용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사치와 권세를 누리는 허울 좋은 스타들의 이기성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NON-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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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MARRIAGE, A HISTORY 

가제   : 역사 속의 결혼

저자   : Stephanie Coontz

출판사 : Viking

분량   : 480페이지

출간일 : 2005년 5월 출간 예정(검토 가능)

장르   : 역사

소위 전통적인 결혼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진실의 폭로를 담고 있는 책.  

가족사 연구가인 이 책의 저자 Stephanie Coontz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달콤한 환상들을 깨트린다. 저자는 대부분 전통적인 결혼이 생계를 담당하는 남편과 가정을 돌보는 아내 사이의 상호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관계가 아니라 가족 노동력을 개선시키고 법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결혼의 황금시대라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혼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고, 황금시대를 거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결혼제도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시의 결혼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고대그리스 사람들은 아내들의 무너진 도덕심을 심하게 불평했고, 로마 사람들은 높아져만 가는 이혼율을 걱정했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은 그들이 사는 시대가 오기 전의 시대, 즉 이전 세대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가정의 해체와 순종심이 없어진 여자들,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자식들에 대해 탄식했다. 지금의 세대가 이전 세대의 결혼생활을 안정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현재 그들의 결혼생활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문명의 새벽이 밝아오던 시절부터 사람들이 견디어왔던 ‘사랑 없는 전략적인 결합’이 오늘날의 성적이고 변질되기 쉬운 관계로 변형된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결혼의 친밀함과 동시에 개인적 행사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빅토리아 시대의 결혼관이 결혼의 형태를 더욱 다양하게 만들어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과 동성애자들의 동거, 미혼모 등의 라이프스타일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성간 결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변이현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변화의 결과이다. 

<저자 소개>

워싱턴의 올림피아에 있는 에버그린 주립대학에서 역사와 가족학을 가르친다. 워싱턴포스트, 하퍼스, 시카고 트리뷴, 보그 지 등에 결혼과 가족 문제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The Way We Never Were :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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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HOW TO LOVE THE JOB YOU HATE

가제   : 하기 싫은 일을 사랑하는 방법

저자   : Jane Boucher 
출판사 : Beagle Bay Books

분량   : 191페이지

출간일 : 2004년 3월

장르   : 처세

21세기 직장인들을 위한 직무 만족 가이드이며 일에 대한 자신의 자세와 일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들이 실려 있는 책.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비로소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고방식의 소중함과 유용성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마다 일하러 가기 싫은 마음을 가득 안고 힘겹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가? 한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마음 졸였던 적이 있는가? 다시 그 때의 기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의 일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12가지 방법

· 까다로운 상사와 잘 지내는 3가지 주요 전략

· 짜증나게 만드는 동료와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8가지 효과적 방법

· 개선이 필요한 기업문화를 새롭게 정리하는 5가지 기술

· 실업을 처리하기 위한 20여 가지 전술

· 고용주를 위한 조언 : 좋은 직원을 얻기 위한 방법

기술의 수준과 활용이 아무리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업을 만든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 Boucher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호전시키면 훨씬 일하기 편해진다는 주장을 펼친다. 매일 상대해야 하는 주위 사람들의 성격들을 탐구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자신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현재 인정 받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도 들려준다. 시험되고 증명된 아이디어의 요약을 되새기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 좀더 견딜 만하게 느껴질 것이다.

<저자 소개>

전문강사 자격증(CSP :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강사 중 8%만이 전문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을 가진 유능한 전문강사. 현재 조직효율성과 성장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전문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 ‘부커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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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POWERFUL PROPOSALS

가제   : 강력한 기획서

저자   : David G. Paul & Terry R. Bacon 

출판사 : AMACOM 
분량   : 254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1월

장르   : 경영

경쟁사보다 많은 일을 따내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경쟁사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을 발하는 기획서를 만드는 능력에 있다. 이 책은 실무적 내용과 주제를 고안할 수 있도록 도구와 모델을 제공하고, 명확하고 열정적인 문구와 강력한 비주얼 요소 등을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고객을 설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팔고 기업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역동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비즈니스 기획서란 어떤 것인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회사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가치와 우수한 고객유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획서를 통해 그러한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많은 잠재적 고객과 수익을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서라는 것은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단지 기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잠재적 고객에게 엄청난 양의 자금을 지불하게 할 뿐 아니라 시간과 신용, 믿음을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객에게 당신의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주어야 한다. 

이 책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자료와 정보 및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기획서에 담도록 단계별 플랜을 제공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전략과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탄력적이고 고객의 가치와 목표에 맞도록 응대성이 높은 기획서를 작성할 것

· 기술 기획서라고 해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경쟁력을 높일 것

· 경력, 기술, 인력, 접근법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할 것

· 기업 제품의 가격이 타사보다 높을 경우에는 자신만의 가치를 부각시킬 것
콘텐츠의 결정과 구성, 주제와 비주얼의 전개에 관한 7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 이 책에는 성공과 실패를 모니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교훈 적용의 효과적인 프로토콜이 소개되고 팀워크 구성과 긍정적인 자세 및 엄격한 품질 통제와 재검토 과정을 통한 기획서 작성 전략이 첨가되어 있다. 

<저자 소개>

공저자인 David G. Paul과 Terry R. Bacon은 <Winning Behavior>와 <The Behavioral Advantage>를 공동 집필했으며 포춘 지 선정 500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부 개발 회사 ‘Lore International Institute’를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Pugh는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기획서 작성 분야의 권위자로 <Proposing to Win> 등의 저서가 있으며 Bacon은 <Selling to Major Accounts>, <Adaptive Coaching>등의 저서를 통해 리더십, 인간관계 기술 분야의 효율적 노하우를 전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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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THE NEW WORKFORCE

가제   : 새로운 노동력

저자   : Harriet Hankin 

출판사 : AMACOM 
분량   : 243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0월

장르   : 경영

인사 전문가, 기업 내 결정권자, 사업주들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노동 시장의 구성과 욕구를 영원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노동력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조직이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직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빠른 속도의 변화의 실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직하고 생산적인 직원들을 채용하고 유지시킬 방안을 알려준다. 통계, 연구, 인터뷰, 직접적인 경험 등 풍부한 자료로 무장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력의 고령화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거의 90대에 이르기까지 높아났다. 재정 압박과 개인적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만든다. 그러한 노동력의 경험과 기술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은 확실한 재정적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2.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붕괴와 대체 가정의 증가 : 불변의 규범으로 여겨지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의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오늘날의 노동력은 가장을 맡고 있는 여성, 동성애자, 재택 남편, 맞벌이 부부,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정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은 이들을 지원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만 한다.

3. 5세대가 함께 일하는 환경 : 침묵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제2의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엄 세대. 그들 각각의 욕구, 가치, 기대, 근무 방식에 따라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회사가 현명하다.

4. 더욱 다양해지는 노동력 : 인종, 종족, 종교, 성별,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노동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회사가 성공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5. 더 높은 목표를 가진 직장 :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급료만이 아니다. 직원들은 개인적 성장, 가정과 일의 균형, 의미 있는 목적 등을 갈구한다. 

<저자 소개>

CGI 컨설팅 그룹의 대표. 펜실베이니아 여성 경영인 50인에 선정되었으며,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의 2001 Ernst &Young 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image: image7.jpg]DAVE ULRICH
NORMSMATEWOOD;

How to Build Value Through
People and Organization

Why
the




원제   : [image: image8.jpg]A D D-Frienory

wrere A1 7 0

YOUR Life

JUDITH KOLBERG & KATHLEEN NADEAU, PH.D.




NATURAL-BORN INTUITION

가제   : 선천적 직관력 기르기

저자   : Lauren Thibodeau

출판사 : New Page Books 
분량   : 224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1월

장르  : 종교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은 쉽게 끝나지 않는 발견과 탐구의 기나긴 여행을 의미한다. 이 책은 본능에서 직관으로, 직관에서 터득으로 이어진 저자 자신의 탐구의 여정을 밝히고 있는 책으로, 본능은 뿌리이고 직관은 줄기이며 터득은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저자는 자신을 이해하는 내적 여행이야말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원 가꾸기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한다. 

자신을 테스트함으로써 선천적인 직관 스타일을 결정하게 되고 선천적으로 강하게 태어난 직관과 약한 직관을 알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치들이 선천적인 직관스타일에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도 알게 된다. 선천적인 직관 스타일과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내적 지혜 깊숙한 곳까지 자신을 이끌어주면 ‘터득 영역’의 부위에 도달하게 된다. 그곳에 도달하면 ‘터득의 4가지 모퉁이’라는 간단한 과정을 사용해 어떤 결정이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 결정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구별할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언제 하면 좋을지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게 된다. 우선 문제해결 상황에서 창조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며 가족, 친구, 동료, 연인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경력을 찾거나 만들어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전략적 움직임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상적인 삶의 파트너를 만나고 그, 혹은 그녀가 자신의 상대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결정의 가능한 결과들을 미리 떠올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과정에서 창조적인 우뇌와 논리적인 좌뇌가 동시에 사용된다.

저자는 자신의 선천적인 직관으로 인한 여러 다양한 도전들과 함께 논리적인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선천적 직관을 이해하도록 독려한다. 의식적이고 집중적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터득’의 경험을 강조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직관 컨설턴트이자 전문강사이며 국제적 워크샵의 리더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과 기업에 유용한 직관 관련 프로그램의 컨설팅을 맡고 있다. 최고의 직관개발 사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SeekersCircle.com을 운영하고 있는 Lauren Thibodeau는 언론에 정기적으로 초대되어 수백 군데의 방송에 출연한 경험도 있다. MBA, 카운슬링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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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WHY THE BOTTOM LINE ISN’T!

가제   : 사람과 조직을 통한 가치 구축  

저자   : Ulrich & Smallwood 

출판사 : Wiley

분량   : 304 페이지

출간일 : 2003년 4월

장르   : 경영

이 책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한다. 동일 업종에서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시장 가치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이론을 파헤치고 ‘Bottom Line’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익 이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Bottom Line은 회사의 재정 상태뿐 아니라 리더십, 브랜드, 기업 문화, 인재를 모으는 능력 등의 자산을 통한 오랜 기간의 가치 구축이다. 저자는 그러한 가치들이 시장에서의 가치를 주도한다는 것을 여러 업계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 가치가 높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도구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인사, 재정, IT, 리더십을 포함한 여러 원칙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책은 레벨과 기능에 상관없이 모든 리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조직의 전체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킬 방법을 제공한다. 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개념화 하여 각 장에 소개하고 리더들이 주주, 투자자, 조정자, 고객, 직원 각자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례와 도구를 제공한다. 

오늘날 성공적인 리더는 회사의 가치체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차지하는 새로운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내의 지속적으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주도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리더들이 밟아야 할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조직을 개선시킬 방안을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에 소개된 도구와 기술이 단지 비즈니스 리더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형태의 조직, 즉 교회, 학교, 정부 부처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다.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통해 가치를 구축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직원들은 더욱 충성스러워지고 고객과 투자자들은 만족하여 그 수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조직 내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심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명확하고 충실한 가이드가 바로 이 책이다.

<저자 소개>

Ulrich : 비즈니스위크 지 선정 관리교육 분야의 최고 ‘구루’.  지금까지 10권의 저서와 100편 이상의 기사를 집필했으며 포춘 지 선정 2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도맡아왔다. 

Smallwood : Result-Based  Leadership의 공동설립자. 리더십 개발, 비즈니스 전략, 조직 효율성, 변화관리, 인사 프로젝트 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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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ADD-FRIENDLY WAYS TO ORGANIZE YOUR LIFE

가제   : 주의결핍 장애 - 인생을 조직하는 우호적인 방법

저자   : Kolberg & Nadeau 
출판사 : Brunner-Routledge 
분량   : 280페이지

출간일 : 2002년 8월

장르   : 건강

‘주의결핍 장애아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며 산만하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행동에 옮기며, 일하는 데 계획성이 없고 집중을 하지 못하므로 과제를 수행해내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의결핍 장애의 증상이다. 주의결핍 장애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이러한 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있어 왔지만, 성인 특히 여성에 관한 관심은 지금까지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의결핍장애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여자아이들과 성인 여성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며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문제들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대사회에서는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다. 시간, 소지품, 생활, 공간 등을 조직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으로부터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정보에 파묻혀버릴 것이다.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 받던 우편물과 비교해볼 때 지금 우리가 받는 우편물은 휴대폰 메시지나 이메일을 제외한다 해도 엄청난 양에 달한다. 24시간 쇼핑이 가능하고 집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얇은 플라스틱카드 한 장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들일 수 있는 이 시대에 조직되고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의결핍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다. 

결정해야 할 일도 부지기수여서 훌륭한 결정의 기술은 필수적이며 시간을 조직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뮤추얼펀드인지 개별주식인지, 놀이방은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조금만 주저하면 뒤로 처지게 된다. 게다가 직업 자체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과거에는 언제나 사람의 두 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기계로 대치되고 있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기술 분야의 직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들은 살기가 더욱 힘들다. 육체적 활동보다는 정신적 집중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초점, 분류와 조직을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의결핍 장애를 가진 성인들만을 위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주의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을 조직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 소개>

Kolberg : 애틀란타에서 지식관리 컨설턴트 활동을 하고 있다. ‘National Study Group on Chronic Disorganization’의 창설자이며 ‘FileHeads Professional Organizers’의 대표이다. 

Nadeau : 심리학자. 성인 주의결핍 장애 전문가. National Center for Gender Issues and AD/HD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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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THE WISDOM OF SOLITUDE

가제   : 고독의 지혜

저자   : Jane Dobisz

출판사 : HarperSanFrancisco 
분량   : 160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월

장르   : 종교

동양과 서양의 독특한 조합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잊혀지기 쉬운 중대한 삶의 교훈을 제공해줌을 일깨워 주는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항상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고 동시에 거의 죽을 정도로 나를 두렵게 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며 일하러 가지 않고 이제까지 에너지를 써오던 보통의 일들 가운데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회적 조건, 의무, 규칙, 문화적 여과를 모두 던져버린 그 밑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될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것은 100일 동안 좌선, 걷기, 독경, 절하기, 나무 쪼개기를 하는 전통적인 승려의 스케줄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저자 서문에 나오는 문구이다. 한국의 승산 대선사를 만나 길고 외로운 은둔생활의 가르침을 받은 저자는 뉴잉글랜드의 시골마을에 있는 한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간다. 약간의 음식과 꽉 짜여진 매일의 실천사항, 그리고 결심으로 무장한 채였다. 그녀의 경험이 이야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이 책을 통해 선의 가르침과 놀라운 통찰력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랜 기간 혼자 훌쩍 떠날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마음을 휴식시키고 싶은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 승산 스님은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승려나 수녀나 수도사가 될 필요는 없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지혜가 쌓여 결국에는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그 지혜가 우러나온다는 것이다. 마음이 한 순간 깨끗해지면 인생 전체가 깨끗해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깨끗하면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한다는 가르침을 준다. 

재미와 영감을 주는 이 책은 명상과 칩거가 우리 삶에 주는 효과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 소개>

미국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 선원(禪院)의 교사. 25년 동안 불교의 여러 가르침을 실천해왔으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은둔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미국, 유럽, 남아프리카에서 행해진 90일 은둔 수행을 이끌기도 했다. 승산 스님이 쓴 <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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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JACK -THE GREAT SEDUCER

가제   : 최고의 매력남 잭 니콜슨

저자   : Edward Douglas

출판사 : HarperEntertainment

분량   : 448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1월

장르   : 전기

1969년 <Easy Rider>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 이후 흥행에 성공한 <Batman>과 오스카 상의 영예를 안은 <As Good as It Gets>, <About Schmidt>, <Something’s Gotta Give>등의 영화에 출연한 잭 니콜슨. 음울하고 변덕스런 내적 삶을 숨긴 채 춤추는 눈썹과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그는 상상할 수 없이 극단적인 모순 덩어리이자 말론 브랜도 이후 전세계 영화팬들에게 스크린을 통해 가장 친숙해진 얼굴 중 한 명이다. 무엇보다도 잭 니콜슨은 이 시대의 오랜, 그리고 유명한 섹스 심볼이다.

과거의 불꽃 같은 열정, 저돌적인 행동들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 그의 전기 “최고의 매력남 잭 니콜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영화배우로서의 잭 니콜슨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자력을 전하고 있다. 에피소드 위주로 나열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랜 연인이었던 한 여성은 어둡고 깊이 숨겨졌던 어린 시절의 비밀을 알아냈을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을 묘사한다 

- 짠돌이로 이름 높은 그는 세트장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꼭 싸들고 집으로 간다

- 로버트 에반스, 워렌 비티와 잭이 ‘공유한’ 여인

- 로스앤젤레스에서 잭에게 달려들었던 크리스티나 오나시스, 제논에서 자신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잭이 한 여자를 유혹하자 불같이 화를 냈던 사건.

- 미의 여왕이자 마약판매상인 톰 설리번의 아내가 잭에게 반했던 사건

- 새벽 1시, 같은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여배우가 잭의 집의 벨을 누른다. 그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배우가 잭의 동거녀 안젤리카 휴스톤과 맞닥뜨린 사건

- 스티브 루벨은 스튜디오 54를 돌아다니며 라이언 오닐과 잭 니콜슨을 함께 놔두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떠벌였다

- 레베카 브루사드는 1993년 잭의 청혼을 받고 거절했다. 둘 사이에 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도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캐더린 헵번의 대녀는 왜 아직까지도 그를 잊지 못할까? 

한 남자이자 영화계의 전설인 잭 니콜슨이라는 스타의 초상화를 매력적으로 그려낸 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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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CRY FROM THE DEEP

가제   : 깊은 바닷속 절망의 흐느낌 
저자   : Ramsey Flynn

출판사 : HarperCollins

분량   : 304페이지

출간일 : 2004년 12월 

장르   : 역사

2000년 8월 12일, 구 소련의 해체 후 가장 중요한 군사 작전 중에 하나인 북양함대 훈련에 참가했던 러시아 최신예 핵잠수함 쿠르스크 호가 뱃머리 부분이 폭발하면서 침몰했다. 푸틴 정부가 4일 동안 외국의 도움을 거절한 채 얼어붙은 바렌츠 해에서 118명의 젊은 승조원들을 구하는 데에 실패하자 푸친 대통령은 승조원 전원이 폭파사고로 인해 수 분 내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화난 국민들을 달랬다. 더 빨리 구조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잠수구조대가 첫 12구의 시신을 건져올렸을 때, 그들 중 한 명의 주머니 속에서 물에 젖은 메모지가 나왔다. 27살의 해군 중위가 3달 전 결혼한 아내에게 보내는 쪽지였다.

‘이곳에 23명이 살아 있다.…. 하지만 누구도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누군가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랄 뿐이다. 결코 절망하지 않겠다. - 콜레스니코프’
군인가족 단체인 ‘엄마의 권리’의 대표 베로니카 마르첸코는 “쿠르스크 승무원들은 산 채로 매장당했다”며 “정부는 비극을 감추고 군사 기밀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추락하는 인기를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때 승무원 구조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러시아 정부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잠수함이 침몰되었다는 것을 48시간이나 지난 후에 인정했을까? 잠수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들려오는 모르스 신호를 국제 SOS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푸틴 정부를 제외한 전세계는 아직도 쿠르스크 잠수함 폭발사고를 둘러싼 러시아의 기만행위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밝혀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사건에 대한 저자의 철저한 보고는 러시아가 자유국가공동체에 확실히 얼굴을 내미는 중요한 시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율적이고 감동적이며 흡수력이 강한 이 책은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을 분노시켰으며 결국 러시아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규정한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저자 소개>

National Magazine 상을 수상한 Ramsey Flynn은 ‘Washingtonian’의 작가였으며 ‘볼티모어 매거진’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쿠르스크 호에 관한 그의 보고는 ‘Esquire’, ‘Reader’s Digest’, ‘Men’s Journal’, ‘Philadelphia’에 이미 게재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JUVENILE TITLES 

NON-FICTION

원제   : SHORT HISTORIES OF HUMANITY 시리즈

가제   : 쉽게 배우는 인류의 역사

저자   : Sylvie Baussier(1-5권)/Rolande Causse(6권)/Marie-Agnes Combesque(7권)

출판사 : Syros

장르   : 역사 

[1편 A HISTORY OF WAR AND PEACE(전쟁과 평화의 역사) : 96페이지 / May Angeli 삽화]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대략 50가지이다. 내전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있다. 모든 사회에는 조직된 폭력이 존재한다.

평화는 어떤가? 평화에 대해서 거론하기보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평화협정과 조약, 협약 등을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작은 갈등과 걱정거리를 안은 채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는 것이 낫다. 평화란 전진, 퇴각, 죽음, 폭탄 등으로 점철된 전쟁만큼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세계 역사를 통해 전쟁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철학적 접근을 통한 짤막한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 책.

[2편 A SHORT HISTORY OF RELIGIONS(종교의 역사) : 96페이지 / Daniel Maja 삽화]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미신 등 여러 종교에 관해 쓰여진 책. 휴일, 관습, 기도, 순례행위뿐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종교에 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해보는 여러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의복, 음식, 습관 등에 신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고 죽은 뒤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또한 정치, 가족, 학교, 전쟁 등의 사회관련 종교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역사, 문화, 철학, 오늘날 사회에 따른 종교 분석.
[3편 A SHORT HISTORY OF WRITING(문자의 역사) : 80페이지 / Daniel Maja 삽화]
글은 인쇄되고 공표되며, 우리의 모든 일상에 나타난다.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의 양을 실수

없이 팔기 위해 숫자를 셌다. 몇 세기 후, 이집트 인들은 신을 칭송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중국의 승려는 거북 껍질 모양을 읽었다. 마야인들은 달력에 날짜를 새겼다.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말을 보존할 상징적 기호들이 발명되었다. 사건과 통치자의 행적을 기록해 유지할 필요를 느끼면서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시대로 나오게 된 것이다.

지구상에 최초로 문자가 나타난 역사부터 현재의 컴퓨터 시대까지 아우르고, 처음 인쇄물이 나오던 시기도 살펴본다. 인류  사고의 진화에 대해 알려주는 짧은 이야기들.

[4편 A HISTORY OF TIME(시간의 역사) : 96페이지 / May Angeli 삽화]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도 너무 많다. 어떤 일을 하든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다. 시계를 차고 있지 않더라도 집에서 학교에서 기차역에서, 언제든 시계와 종소리가 있어 시간을 알려준다.

그런데 시간은 정확히 무엇일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는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일이 오기를 무척 기다릴 때에는 한없이 느리게 지나간다. 생일을 맞을 때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오늘 다음에 내일이 온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을까? 달력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가? 시간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일까? 신비한 시간의 세계를 밝혀보자….

[5편 A HISTORY OF LANGUAGES(언어의 역사) : 80페이지 / May Angeli 삽화]
말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잡담을 나누고 재잘거린다. 입에서 나온 그 소리들은 의미를 가진 음성이다. 마주 선 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해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쓰는 언어를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하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소리를 의미로 해석할 줄 아는 뇌가 있어야 한다. 지구상에는 약 5천 개의 언어가 있다. 각 언어가 말해지는 순간순간이 약간은 기적처럼 보인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는 소리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모두 영어나 불어 혹은 여러 다양한 언어 가운데 한 가지 언어만을 쓰지 않고 각기 다른 말을 쓰는가? 어떤 언어들은 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가? 

언어 없이는 소리치거나 우우 하는 소리로 밖에 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언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이 여기 소개된다.

[6편 ORADOUR, THE VILLAGE OF THE STOLEN CHILDREN(납치된 아이들의 마을, 오라두르) : 110페이지 / Georges Lemoine 삽화]
1944년 6월 10일 오후 2시쯤, 오라두르 쉬르 글란 마을을 나치의 SS 부대가 둘러쌌다. 그날의 공포는 생존자들의 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오라두르의 주민들 중에서 오직 다섯 명의 어린이들만 살아남았다. 유태인 소녀 두 명과 그들의 남동생들이었다. 학교에 간 아이들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섬세한 삽화가 두드러지며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느껴지는 책. 저자인 Rolande Causse는 아동 작가로 소설, 시, 에세이를 주로 썼으며 <Sarah of Cordoue>를 펴냈다.

[7편 AN INTRODUCTION TO HUMAN RIGHTS(인권의 역사) : 224페이지]
국제인권위원회인 엠네스티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소개하고있다. Syros의 교육 프로그램, <나는 고발한다(J’accuse!)> 시리즈와 함께 기획된 작품. 따라서 이 시리즈에서 다루어진 이슈들을 각각 분석하고 전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기자와 십대 전문가들이 쓴 짧은 기사 모음집인 이 책은 매우 선명한 정보를 주며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인권 개념의 정의와 역사적 변천, 20세기의 인권침해, 법적 수단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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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WILD SCIENCE

가제   : 야생동물학자의 생활 
저자   : Victoria Miles

출판사 : Raincoast Books

분량   : 168페이지

출간일 : 2004년10월

장르   : 자연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가 뉴펀들랜드 해안의 그물에 걸려 잡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구 온난화가 북극 곰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은? 플로리다 운하에서 일어난 보트 사고로 마나티 인디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다행히 그 모든 일들로부터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돕는 손길이 있다. 헌신적이고 재능 있는 야생동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연구하고 희귀종 생물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10명의 동물학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걷게 된 동기와 그들의 특이한 직업에 얽힌 이야기들을 실었다. 또한 그들이 연구하는 동물에 관한 신기한 과학 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준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들 중에는 파란고래, 회색곰, 바다소, 북극곰, 해달, 회색 늑대 등이 있다. 뉴펀들랜드에서 밴쿠버 섬까지, 북극에서 아리조나까지, 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들이 생활하고 무대도 다양하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은 과학자들과 동물들의 만남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드라마틱하며 위험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리조나의 치리카우후아 산맥에서 박쥐를 쫓느라 밤을 새고, 크고 힘센 장수거북을 따라 코스타리카 해안을 따라가기도 하며 뉴펀들랜드 해변에서 고래들을 놓아주기도 하는 야생동물학자들의 흥미진진한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그 밖에도 멋진 사진과 흑백 세밀화, 참고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은 동물애호가, 학생, 교육자, 생물학자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다양한 종의 생물의 생존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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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UND DANACH?

가제
: 죽음.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저자
: Eva Gesine Baur & Wilhelm Schmid Bode 
출판사
: Hoffmann und Campe 

발행일
: 2003년 3월

분량
: 224페이지

장르
: 처세 

독일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Hebert Riehl-Heyse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완전성’ 혹은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가능한 한 멀리 쫓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 일명 ‘영원한 젊음 유지하기 프로그램(Forever-Young-Programm)’이라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가 선호하는 상품인데, 가능한 한 오랫동안 젊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들 상품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총체적 경제위기’라고 일컬어지는 불황의 시기에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뷰티산업이 요즘 얼마나 각광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유행에 민감한 현대인들은 나이든 흔적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우고 싶어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잊으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보다 높은 가치, 다시 말해 형이상학이나 초월에 관한 인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오히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절실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삶이 허무하다고 느끼면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이라고 한탄하지 않는가? 

〈죽음. 그 다음에는 과연 무엇이?〉는 쓸데없는 흥분이나 과대반응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감정을 억제한 냉정한 어조로 현대인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죽음과 존재의 의미를 짚어보는 책이다. 대부분의 신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비교도(秘敎徒)들이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만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고민하는 반면, 이 책에서는 간결하고 산뜻한, 더불어 매우 세련된 문체로 “어째서 죽음은 논리적이거나 공평하게 찾아오지 않을까?” 또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확신한다면 인생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함께 생각해보자고 권한다. 

 결국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소개>

미학, 독문학, 심리학을 전공한 Gesine Baur 박사는 대학 졸업 후 뮌헨에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컬럼니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주로 문화사적이고 심리학적인 주제의 글을 기고하고 있다.

의학박사인 Wilhelm Schmid-Bode는 막스플랑크 정신과학 연구소의 수련의를 거쳐 현재는 뮌헨에서 심리치료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자기계발 분야의 책들을 저술하는 전문작가인 동시에 스트레스와 불안 극복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심리치료 요법을 전파하는 의학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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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30歳からの成長戦略 「ほんとうの仕事術」を学ぼう
가제    : 30세부터의 성장 전략, 「진정한 일의 기술」배우기

저자    : 山本真司 (야마모토 신쥬) 
출판사  : PHP연구소

발행일  : 2004년 12월

분량    : 243페이지

장르    : 처세/자기계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 한때 그랬던 것처럼 MBA만으로는 타인과 차별화 전략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 자신이 30세에 시작하여 그 후 15년 동안에 걸쳐 직접 실험하고, 효과를 본 자기계발의 방법론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비즈니스 스킬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서 빨리 MBA를 따야 한다고, 여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풍조 일색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하면서 정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일까?　

기업 전략론에서는 「같은 것을 하는 회사는 두 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도 「차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즉「버리는 전략」을 실행하여 학습에 신축성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전에 녹초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2개의 전략 사고에 근거해 외국계회사 컨설턴트인 저자가 젊은이의 성장 전략과 일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어드바이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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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希望という贈りもの
가제    :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 

저자    : 三宮麻由子 (산노미야 마유꼬) 
출판사  : 다이와 쇼보

발행일  :  2005년 1월 출간 예정(검토 가능)

분량    :  240페이지

장르    : 에세이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이것은 기상예보사인 모리타 씨가 나에게 선물해주신 말이다. 

지난번 T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국 어린이 전화 상담실」에 함께 출연했을 때였다. 평소 모리타 씨의 팬이었던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사인을 부탁했고, 모리타 씨는 흔쾌히 자신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사인을 해주시고는「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라고 썼어요」라고 말해주셨다. 4살 때 빛을 잃어버린 뒤, 나는 괴로운 일에 부딪치면 항상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다」라고 자신에게 타이르곤 했었다. 왜냐하면 시련의 끝은 그 끝이 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극도의 공포나 심리적 외상 장해(PTSD)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시련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슬픔이나 괴로움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리타 씨가 말해주었듯이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한번 내린 비는 반드시 그친다. 노아의 방주를 거뜬히 들어올릴 정도의 홍수를 일으킨 비도 40일 후에는 거짓말처럼 그쳤으니 말이다. 

우리 인생의 기후를 주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며, 그 만남을 아름답게 살리는 우리 자신의 힘은 아닐까? 이 책에는 내 희망의 원동력이 되었던 말의 선물, 도움의 손을 뻗쳐주신 분들,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계기를 통해 인생의 큰 돌파구를 찾아내었던 나의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부디 희망의 세계로 연결되는 문을 여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한 장, 한 장을 읽어준다면 좋겠다. 남의 이야기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나에게도 저런 만남이 있었던가」라고 회상해보며, 그 만남에서 어떤 희망이 태어났는지를 생각해보기를,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희망을 자신의 내면에서 퍼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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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やさしい人
가제    : 상냥한 사람

저자    : 加藤諦三(카토 타이죠) 
출판사  : PHP 연구소

발행일  : 2004년 12월

분량    : 315페이지

장르    : 심리처세

「상냥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상냥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인간 관계가 실로 살벌해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참된 인간의 자세를 생각해본다.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상냥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가 「상냥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냥함」만큼 정의하기에 난감한 것도 없다. 도대체 모두 접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상냥함」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상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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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ゆらゆらガラス玉
가제    : 하늘하늘 유리구슬

저자    : George Alucard (조르쥬 아르카드)글
おおつか さおり (오쯔카사오리 )그림

출판사  : 소프트뱅크

발행일  : 2004년 7월

분량    :  98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우화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동차는 편리한 것이지만 운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다. 휴대폰 역시 매우 편리한 물건이지만, 이것이 발생시키는 전파가 장소에 따라서는 병자에게 커다란 해를 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는 반드시 앞면(플러스적인 면)과 뒷면(마이너스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든지 플러스적인 면에만 쉽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일쑤이다. 그리고 마이너스적인 면과 맞닥뜨리면 이내 얼굴을 돌려버리고 맘ㄴ다. 리스크의 정체는 이것이다. 리스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에 답해주는 스토리를 좇는 동시에「리스크 관리」의 기본을 알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위기관리 그림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지진이나 화산의 분화, 테러나 사스, 조류 독감 등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큰 위험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위험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뭐니뭐니해도 이것들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라. 중요한 것은 리스크이 원인이 되는 싹을 가능한 한 그것이 아주 작을 때, 초기 단계에서 뽑아 버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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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マツダはなぜ、よみがえったのか?
가제    : 마쯔다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저자    : 宮本 喜一 (미야모토 요시카즈) 
출판사  : 니케이BP

발행일  : 2004년 11월

분량    : 235페이지

장르    : 기업스토리

일본 자동차 회사의 재생과 부활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기업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닛산 자동차라고 할 것이다. 카를로스 곤의 지휘 아래 닛산은 확실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이 너무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경영 부진으로부터 외국 자본의 산하에 들어간 기업, 마쯔다의 재생은 거의 화제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쯔다의 재생은 주목해볼 만하다. 버블 붕괴와 동시에 경영이 기울어 포드 산하에서 재생을 꾀하고 있던 마쯔다가 2004년, 완전 재생을 이루었다. 큰 회사들의 합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생존이 어렵다고 여겨진 중규모 회사인 마쯔다는 어떻게 부활한 것인가?　그 코스를 면밀한 취재로 밝혀낸 마쯔다 브랜드의 재생기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차별화된 상품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어필하여 세일즈로 연결하는 진정한 브랜드 전략이  21 세기의 일본 제조업에 불가결한 것임을 제시한다. 제1장에서는 마쯔다의 새로운 심볼인 독특한 스포츠카 RX-8의 개발, 브랜드 구축, 세일즈의 이야기를 사례 연구법으로 설명하며 마쯔다 재생의 길을 더듬는다. 그리고 제2장 이후에서는 마쯔다가 왜 경영이 부진해졌으며, 그 이후 포드 산하에서 어떻게 재생했는지를 브랜드 전략과 그룹 경영의 두 방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저자 소개>

1948년 나라 시에서 출생하였다.  1971년 히또바시 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74년 같은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소니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광고,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였다. 그리고 94년 마이크로 소프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마케팅을 담당하였고, 98년에 독립하여 번역을 시작, 현재에 이른다.
CHINESE 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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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吻醒我                  

가제    : 키스로 날 깨워줘
저자 
:  郁雨君
출판사 ：少年儿童出版社

분량    : 151페이지

발행일  : 2003년 4월

장르    : 아동소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하소서는 잠꾸러기이다. 늦잠 자고 지각하는 일은 그녀에게는 이미 일상화되어 버렸다. 엄마 아빠가 직장이 멀어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소서의 방에 항상 5~6개의 알람 시계를 비치해 둔다. 아침이면 책상과 침대맡 테아불, 그리고 서랍장 등에 놓여있는 시계들이 1,2분 간격으로 울려 마치 하나의 가정 교향악단 같다. 물론 가끔씩 집에서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소서는 차에서 졸기 일쑤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것은 변함없다. 수업시간에도 옆에 있는 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침을 흘리면서 자기 때문에 누구도 소서와 친구로 지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서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꿈 속에서 소서는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루고, 멋있는 남자 친구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이 귀여워하는 꼬마 공주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편집과 일러스트가 초등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예쁘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이다.

<목차>

제1장 졸고 있는 여학생의 재수 없는 아침

제2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다

제3장 신선한 태양이 오다

제4장 너한테 <미안해> 한마디를 빚졌다

제5장 즐거움도 다 쓸 수 있을까

제6장 한 남학생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저자 소개>

郁雨君는 현재 중국에서 유명한 인터넷 아동물 소설가이다. 이미 10여 년의 작품 경력을 갖고 있는 그녀는 지금까지 도시 학교 생활을 묘사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에 맞는 작품을 주로 써왔다. 그녀의 작품은 우선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고 이후에 잡지나 도서로 출간된다. 항상 댕기 머리를 하고 다녀 <댕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NON-FICTION


원제   ：西藏行知书                

가제    : 티베트 기행
저자  
: 曹凤英

출판사 ：广东旅游出版社

분량    :  300페이지

발행일  : 2004년 1월

장르    : 여행
어떠한 방식으로 여행을 할 것인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 여행서의 취지이자 곧 풍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의 호화로운 관광 여행도 있고, 환경보호의 의식과는 거리가 먼 야만적인 여행도 있고, 또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사람들을 따라 다니는 여행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행의 의미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간단하게 자연의 경치와 문화,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다. 티베트는 유구한 역사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선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티베트 육신이 땅으로 가고, 눈은 천당으로 가고, 영혼은 고향으로 되돌아 가는 곳이라고 한다. 저자는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티베트의 곳곳을 두발로 찾아 다니면서 그 곳의 역사와 문화적 정서를 이 한 권의 책에 실었다. 

 <저자소개>

 1970년대에 중국에서 태어나 1996년부터 여행 생활을 시작하였다. 특히 단 한 번의 티베트 여행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티베트의 가슴 짜릿한 아름다움과 소박하고 강인한 고원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자신의 남은 인생을 티베트에서 보내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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